
박상우 장관,“대설로 인한 국민불편 없도록 제설자원 총동원”만전

- 27일 도로ᆞ철도ᆞ항공 교통분야 제설대책 이행상황 점검 -

- 출근길 대중교통 증편 및 철도ᆞ항공 지연 사전안내 철저 지시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대설경보 발령 등으로 중대본 위기경보가 

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11월 27일 오후 5시 30분에 도로‧철도‧항공

교통분야 제설 대응현황 및 이행계획 등을 점검하였다.

□ 박 장관은 각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, “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풍도 

불고 있는 만큼,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

위해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빈틈없이 제설작업을 

시행할 것”을 지시하면서, 

 ㅇ “아울러, 철도 열차 지연과 항공기 결항‧지연 등에 승객 불편을 최소화

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 대응을 철저히 하고, 열차‧버스 증편 등을 

통해 국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

것”을 강조했다.

□ 이어서, 박 장관은 “밤사이에도 폭설이 이어질 전망이니, “각 도로관리

기관에서는 출근길 결빙사고 방지를 위해, 터널 입ㆍ출구부, 급경사지 

등 결빙 취약구간은 제설제 살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”을 강조

했다.

□ 마지막으로, 겨울철 폭설‧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일선 직원들의 

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만큼, 밤샘 제설작업으로 인한 현장 

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경보에 따라 11월 27일 오후 1시 40분

부터 도로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

가동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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